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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평]

한덕수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긴급논평 

- 오늘 회피한 책임은 내일 민주주의의 반란자라는 낙인이 되어 

돌아올 것이다. 한덕수는 즉각 물러나라.

1.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“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

명을 보류하겠다”는 입장을 밝혔다.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(마은혁, 정계

선, 조한창)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임명할 헌법상 의무

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.

2.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묻는다. 담화에서 언급한 ‘민주적 절차’와 ‘여야 합의’라

는 것의 실체는 무엇인가. 윤석열 정권이 여야 합의에 따른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

다수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때 ‘여야 합의를 거친 민주적 절차’가 아

니기 때문에 임명 강행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단 한 번이라도 제기한 적이 있는가. 국민

의힘이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‘헌법재판관 선출안 본회의 불참’을 당론으로 정

한 사실을 알면서도 ‘여야 합의’를 요구하는 것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잡아 오라

는 억지 주장이 아닌가. 더욱이 다수당인 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진행한 것이므로 헌법

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담화 내용은 ‘비상계엄은 국회를 파탄하고 있는 다수당

에 대한 경고였다’며 야당에 내란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궤변과 똑같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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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헌법 제111조 제3항은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헌법적 의무로 부여하

고 있다. 한덕수 권한대행의 오늘 담화는 헌법적 의무와 국정 혼란 수습의 책임을 내팽

개친 것이다. 그리고 ‘대통령 권한대행 탄핵’이라는 또 다른 국면을 초래하여 내란사

태의 신속한 종속을 지연시키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반란이다. 한덕수는 오늘 담

화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없음을, 헌법수호자로서의 의무도 저버리

는 자임을 스스로 시민들에게 보여주었다. 당장 권한대행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시민

의 이름으로 명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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